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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혁·구자욱 야구공까지…이게 불교박람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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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반려견과 함께 박람회장을 찾는다. 행운 코인으로 공을 뽑으면 구자욱이나 양준혁의 사인과 응원

메시지가 담긴 야구공이 나올 수도 있다. 진우스님은 농구공에 "마음을 평안히"라는 문구를 적었다. 불교박람회 이야기다.

다음 달 11일부터 14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의 주제는 '색즉시○, ○즉시색(⾊卽是

○ ○卽是⾊), 누구나 좋아하는 ○놀이'다.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에서 착안해 불교의 공(空)을 놀이와 체험의 언어로

풀어낸다. 야구공·축구공·농구공에 사인과 메시지를 담은 '행운의 전당'도 이런 기획의 연장선에 있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힙불교' 열풍을 이끌고 있는 불교계는 이번 엑스포에서 스포츠와 반려동물, 굿즈와 체험 콘텐츠를 한데

엮어 대중과의 접점을 넓힌다. 전통 종교 행사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불교를 보다 친숙한 문화 콘텐츠로 풀어내겠다는 시도

다.

단연 눈길을 끄는 공간은 '행운의 전당(Hall of Fortune)'이다. 야구공과 축구공, 농구공, 미러볼 등에 스님과 스포츠 스타, 연

예인들이 직접 적은 문구를 전시한다. 구자욱·양준혁·이대호 등 야구인들은 물론 세징야, DJ소다, 배우 문소리, 개그맨 뉴진스

님(윤성호)까지 참여한다.

전시된 공에는 저마다의 메시지가 담겼다. 진우스님은 "마음을 평안히", 해인사 혜일스님은 "행복한 미래 나무아미타불"을 적

었다. 배우 문소리는 미러볼에 "모든 이의 마음 속에는 착한 본심이 있다"는 문구를 남겼다.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행사장에서는 '공 뽑기'와 '공 수거' 이벤트가 진행된다. 방문객들은 행운 코인

을 활용해 공을 뽑고, 여기에 적힌 메시지를 읽으며 자신만의 행운을 찾아보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2026 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 포스터.

이번 엑스포는 불교와 반려동물을 결합한 국내 최초 '펫 프렌들리 불교박람회'를 표방한 점도 특징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

할 수 있도록 운영되며, 반려동물 관련 체험과 콘텐츠를 별도로 마련했다. 생명존중과 자비라는 불교 가치를 반려문화와 연결

해 새로운 관람 경험을 제안한다.

불교 굿즈 특별전도 열린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인기를 끌었던 불교 캐릭터와 디자인 상품을 비롯해 전통 불교문화를 현

대적으로 재해석한 굿즈와 체험 콘텐츠가 관람객을 기다린다.

한때 불교박람회가 염주와 불상, 사찰용품을 전시하는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야구공과 반려견, 캐릭터 굿즈가 함께하는 문화축

제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올해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는 나흘간 약 25만 명이 찾았고, 관람객 가운데 20·30대 비중은 73%, 무종교 관람객은

48%에 달했다. 불교가 종교의 영역을 넘어 하나의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서울에서 시작된 '오픈런'과 '힙불교' 열풍이 대구에서도 재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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